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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15개 구간(10.1km)지중화 사업 본격 시동

- 지중화사업 확대 실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경관 개선 -

- 총 505억 원 투입,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 추진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원도심 경관

개선을 위해 군·구와 함께 중구 전동로 일원, 부평구 부평서초교 통학로

등 15구간, 총 10.1km에 대해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지중화사업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

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으로, 올해 사업에는 총 505억 원의 

사업비가 투입되며 국가와 시, 군·구에서 사업비의 50%를, 한전과 

통신사가 나머지 50%를 부담해 진행한다.

올해 사업은 원도심 및 학교 주변 통학로 위주로 선정됐으며, 2020년 

8구간, 4.71km 보다 2배 이상 확대된 15구간, 10.1km이며, 중구 전동로

일원, 남동구 백범로 일원, 서구 거북로 일원 등 원도심 지역 10구간,

미추홀구 주안초 일원, 부평구 부평서초교 일원, 옹진군 영흥초교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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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학교 주변 5구간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.

올해 사업의 특징은 전국에서 선정된 올해 사업 중 가장 긴 2.6km의 

‘백범로 만수주공사거리~간석오거리’(편측) 구간이 선정된 것과, 올해 

처음 시작된 국비 지원 ‘그린뉴딜 지중화사업’으로 부평서초교 통학로 

부근 2구간이 선정되어 시와 구의 사업비 부담이 완화된 점이다.

보행공간에 설치된 전주와 어지럽게 얽힌 배전선로 및 통신선은 경관을

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감전·화재 등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

문제여서 전선 지중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.

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“지중화사업을 통해 통행불편 해소 및 

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원도심 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” 며

“앞으로 꾸준한 사업시행으로 학교주변과 원도심 지중화 비율을 높이

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자세한 내용은 ‘인천e한눈에*(http://onsight.incheon.go.kr)’에서 확인

할 수 있습니다.

* 인천시 홈페이지 ‘인천e한눈에’ / 살기 좋은 도시 프로젝트 / 인천형 뉴딜

10대 대표과제 / 원도심지 그린 주거 환경조성

<별첨> 2021년 선정 사업 위치도 및 현황

http://onsight.incheon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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